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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네시스GV70부분변경모델(이하GV70)이

북미 유력 자동차 매체로부터 최고의 상품성을

인정받았다.

현대자동차그룹은 2일 “최근 미국 텍사스주

휴스턴에서 GV70에 적용된 핵심 기술 발표와

시승회에서 세계 올해의 차(WCOTY)/북미 올

해의차(NACTOY)심사위원을비롯해모터트

렌드(MotorTrend), 카앤드라이버(Car and Dri

ver)등북미주요60여개매체가참석한가운데

뜨거운반응을얻으며최고수준의상품성을입

증했다”고밝혔다.

GV70는부분변경을거치며더욱우수해진주

행 성능과 정숙성, 완성도 높은 실내 공간 등을

갖춰 북미 주요 매체로부터 “모든 조건을 만족

시키는 프리미엄 SUV로서 고급스러움과 성능

측면에서능가할차가없다”는찬사를받았다.

GV70는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됐던 하이드로

부싱을 후륜 서스펜션에도 추가해 승차감을 개

선하고,스티어링최적화튜닝을통해보다안정

적인차량거동이가능하게했다.

또한고속도로에서스마트크루즈컨트롤(SC

C)사용중차량움직임을더욱정밀하게제어해

주행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고속도로 바디 모션

제어(Highway Body motion Control, HBC) 등

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

션이적용돼전반적인주행성능이더욱강화됐

다.

미국 자동차 전문지 ‘카앤드라이버’는 “GV70

는 여전히 럭셔리와 스포츠의 경계를 능숙하게

넘나 든다”며 “승차감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

더욱 개선됐고 이전보다 날카로운 조향이 가능

해코너링도더정교해졌다”고전했다.

GV70는노면소음을실시간으로측정및분석

하고반대위상의소리를스피커로송출해고객

이느끼는소음의수준을획기적으로낮추는능

동형소음제어(Active Noise Control-Road, A

NC-R)가적용돼정숙성이더욱향상된점도주

목을받았다.

캐나다의자동차미디어플랫폼 ‘드라이빙(D

riving.ca)’은 “텍사스도로는고속주행시유난

히 시끄러운데, GV70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

고 부드럽다”며 “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분

한실내에감탄했다”고말했다.

GV70의실내공간은차별화된디자인과고급

스러운 소재와 마감을 바탕으로 27인치 통합형

와이드 디스플레이,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

S)과 같은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도 큰 호응을

얻었다.

이밖에도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직접식 그립

감지 시스템(HOD, Hands On Detection)과 강

화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S), 더욱

넓어진컵홀더와변경된콘솔구조등세세한개

선점들도좋은평가를받았다.

한편 GV70는 북미 시장 출시 이후 가장 많은

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베스트셀

링모델로지난해제네시스미국전체판매량의

35%, 캐나다전체판매량중 57%를차지하며북

미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

있다. /안태호기자

제네시스GV70 븮북미최고SUV’우뚝섰다
주행성능·정숙성등우수한상품성

미국·캐나다유력자동차매체호평

현지시장 ‘베스트셀링카’ 자리매김

제네시스가최근미국텍사스주휴스턴에서GV70에적용된핵심기술발표와시승회에서자동차관련북미주요60여개매체가참석한가운데뜨거운반응을얻으며최고수준의상품

성을입증했다. <현대자동차그룹제공>

현대차가 ‘EV트렌드 코리아 2025(EV TREN

DKOREA 2025)’에참가해앞선전동화기술을

선보인다.

2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로 8회차를 맞은 E

V트렌드 코리아는 전기차 민간보급 확대,새로

운 전기차 문화 형성 등을 위해 환경부 주최로

열리는 서울 유일의 전기차 엑스포로 3-5일 서

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.

이번 행사에서 현대차는 참가자들이 전기차

와수소전기차를직접경험해볼수있도록전시

존을운영한다.

먼저 전기차 존에는 지난 2월 출시된 현대차

의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 ‘아이오닉 9’을 전

시하고‘EV행운충전소’를운영한다.

EV행운충전소에서 참가자들은 전기차 구매

고객을 위한 혜택인 ‘2025 EV 에브리케어’서비

스를 ‘내 EV 라이프를 지키는 부적’ 콘셉트의

캐릭터와 굿즈로 만나볼 수 있다. 또한 자신의

라이프스타일을진단한뒤,그에맞는EV에브

리케어서비스도매칭받을수있다.

수소전기차존에는 2018년이후 7년만에선보

이는완전변경수소전기차모델‘디올뉴넥쏘’

를 전시하고, 넥쏘의 주요 특장점에 대해 소개

하는공간을마련했다.

참가자들은 넥쏘에 탑재된 수소전기차 특화

정보표시기능인 ‘루트플래너’를체험해볼수

있다.루트플래너는▲수소충전소실시간정보

▲수소에너지흐름도▲주행환경맞춤주행가

능거리 등 수소차의 주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

운전자의편의를도모한다.

또한 참가자들은 ‘블루링크 스토어’를 통해

구매할 수 있는 넥쏘 전용 디지털 사양인 ▲라

이팅패턴▲원격스마트주차보조2▲스트리

밍플러스등을확인할수있다. /안태호기자

현대차, 전기차엑스포서전동화기술선보인다

5일까지 ‘EV트렌드코리아2025’참가

현대자동차의전동화플래그십SUV ‘아이오

닉 9’이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의 공식 관용차로

선정됐다.

현대차는 2일 “최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페

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, 김일범

현대차 GPO 부사장, 박세국 현대차 아산공장

장등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아이오닉9공식

관용차전달식을진행했다”고밝혔다. <사진>

네덜란드는 유럽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

인프라를 갖춘 전동화 선도국으로 평가받고

있으며 네덜란드대사관은 이러한 친환경차에

대한 관심과 지원에 발맞춰 주한대사 전용 차

량을최초로전기차로교체하기로했다.

/안태호기자

아이오닉9,주한네덜란드대사관공식관용차선정

기아가 ‘인스파이어링 스토리 위

드 기아(Inspiring Story With Kia)’

이벤트를실시한다.

기아는 2일 “쏘렌토,카니발,스포티지,

셀토스 등 주요 RV(레저용 차량) 라인업

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

자이벤트를진행한다”고밝혔다.

이번 이벤트는 ‘기아와 함께한 추억’ 공모

전으로시행되며기아차량보유고객이라면

누구나참여할수있다.

고객들은 기아와 함께한 행복했던 일상

을사진과함께사연으로응모할수있으며

추첨 방식으로 참여 고객을 선정하는 체

험 프로그램 3개 중 희망하는 프로그램

하나를함께선택해오는 30일까지기

아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

신청할수있다.

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

‘HMG 캠핑 익스피리언

스’로 오는 9-10월

중 HMG

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

진행된다.

총참가고객20팀을선정할예정이며

선정된고객에게는EV3, EV9 등 기아 전

기차를 1박2일 간 시승할 수 있는 기회와

함께,캠핑체험에활용할수있는캠핑장비

일체가제공된다.또한먹거리구입등에쓸

수있는장보기비용10만원도지원된다.

두 번째는 ‘신차 시승’ 프로그램으로 타

스만, EV4 등 기아 신차를 7박8일 간 경험

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기아는 추

첨을통해총 100명의고객을선정할예정

이다.

세 번째는 ‘보유차량 케어’ 프로그램

으로 자동차 내·외장 관리 전문 브랜

드 소낙스와의 협업을 통해 내·외

부 스페셜 세차 및 전면 유리 유

막 제거 서비스를 추첨을 통

해 고객 200명에게 제공

한다. /안태호기자

기아,레저용차량고객대상이벤트

오는30일까지사연·사진공모전

CMYK


